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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상철, 공간 2012- 리듬, 2012

<소통과 삶 Communication and Life>

색과의 소통 - 생각그물

수업개요   :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빛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

볼 수 있다.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인 눈과 자연의 빛 그리고 색

은 서로 소통하고 있다. 이 수업에서는 작품의 색을 감상하며 

색의 조화 속에서 리듬을 찾아보고 생각그물을 펼쳐 본다. 

대상연령   : 7 – 9세

키 워 드   : 색, 리듬, 어울림, 생각그물

학습주제   : 우리의 생각을 색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?

배    경  : 전상철의 작품에서는 빛과 색의 소통을 발견할 수 있다. 빛이 

사물에 닿는 순간, 강렬함과 부드러움은 빛 속에 내재된 수많은 

색의 리듬을 느끼게 한다. 미묘한 빛의 리듬은 많은 색들의 어

울림과 내면의 느낌에 대한 성찰을 색을 통해 더욱 더 생각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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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러내고 숨기기를 반복한다. 때로는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선

과 면을 만들어 내고, 끊임없이 확산되어 수많은 화음을 내면서 

서로 소통한다. 작가의 이러한 조형적 표현은 ‘빛과 색’을 앞세

워 있는 그대로 순수한 감정을 표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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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 

○ 자연과 작품의 색 감상하기

 - 전상철의 작품(실제 작품 or 사진)에서 먼저 전체

를 감상하고 색과 형태를 감상한다. 

○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을 감상한다. 

○ 전상철의 작품과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을 비교해

보면서 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. 

전개

생각의 정원 Garden of Thinking 

- 작가의 그물에는 어떤 색깔들이 보이나요?

- 작가가 다양한 색으로 그물을 만든 이유가 무엇

일까요?

- 이 작품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좋을까요?

- 거대한 그물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? 

- 만약 물고기를 잡았다면 무슨 색일까요? 

- 이 작품을 전시장에서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어디

가 좋을까요?

○ 빛깔과 친해지기

 - 빛깔들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. 따뜻

한 빛깔과 차가운 빛깔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 속

에서 찾아본다.

 - 크레파스나 색종이 등에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

빛깔과 차가운 느낌이 드는 빛깔을 골라보고 연

상되는 이미지를 서로 이야기한다. 

○ 선택 활동 1 : 몸과 색의 어울림

 - 4~5명이 한 조가 되어 무슨 색을 표현할 것인지 

이야기를 나눈다. 

 - 다양한 색의 옷을 몸에 감거나 함께 천을 뒤집어  

   쓰고 음악과 함께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.

○ 선택 활동 2 : 작품을 색으로만 감상하기 

 - 색을 중점으로 작품 감상을 한다.  

Tip

 빨간 신호등

은 ‘멈추시오’, 

초록 신호등

은 ‘건너시오’ 

등 빛깔들은 

말이 없이도 

이야기를 전

달한다.

 

정리

○ 표현하고 감상하기

 -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각 조의 영상을 감상하며 주

제가 생각한 대로 잘 표현되었는지 몸의 움직임

과 색들의 리듬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. 

 - 색들의 리듬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?

○ ‘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’ 

   게임하기

 - ‘Big Garden of Thinking’ 게임을 하면서 주제를 

폭넓게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.   

Tip

 다양한 감정

을 표현 할 수 

있는 음악을 

선곡하여 리

듬에 어울리

는 표현활동

도 가능하다. 

수업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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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

작품제목 : 붉은 색의 조화  

작가명 : 앙리 마티스(Henri Matisse) 

 - "내가 초록색을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

곧 잔디가 아니야, 내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

해서 그것이 곧 하늘을 의미하지는 않지, 

나의 모든 색깔은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해, 

마치 음악의 화음처럼."

 - 야수파(fauvisme)인 마티스는 어려서부

터 색에 관심이 많았고 보이는 대로 똑같

이 칠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원색으

로 표현했다. 다른 물감을 섞지 않고 노랑, 

빨강, 파랑 등을 그대로 써서 그림이 강하

게 보인다. 

작품제목 : 달팽이   

작가명 : 앙리 마티스(Henri Matisse) 

 - 마티스는 말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붓을 

잡을 수 없게 되자 색종이와 가위를 이용

해 작품을 완성한다. 작품 자체만 감상하였

을 때는 작품의 제목인 달팽이가 떠오르지 

않는다. 하지만 작품 제목을 알고 다시 바

라보았을 때, 달팽이의 표현에 감탄하게 된

다. 다양한 색의 조각으로 달팽이를 표현하

였고 ‘색을 먹고 있는 달팽이’의 모습이기

도 하다.  

 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’ 은 교사들이 전시장과 학교에서 감상을 위해 제

시할 수 있는 참고자료 공간입니다.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‘이해의 정원’, ‘지혜의 

정원’으로 만들어 주세요.  

◭ 연관 작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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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

 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나에게 이야기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 일쑤였다. 

그러면 나는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. 

<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 너무 놀라서 입을 아물지 못했어…….> 

그러다가 그것들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. 

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뜻밖의 해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임 말이다. 

베르나르 베르베르 ‘나무’ 중에서...

각 색들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펼쳐보자!


